
국내 BHT 수요 둔화추세
신발산업 퇴조와 특수용 대체품 개발로 … 최근 성장률 5 %미만

합성고무, 플래스틱, 윤활유, 식품 등에 산화방지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돼온 B H T의 국내수요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BHT 수요는 2 0 0 0톤으로 최근 2년동안 5% 이내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같이 BHT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최근 신발산업의 퇴조로 합성고무용 수요가 크게 감소된데다

고온에서 색상 변화의 문제점이 있어 PP, PS, ABS 등에 사용되는 특수용 대체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B H T시장은 일본의 S u m i t o m o를 비롯해 독일의 Bayer 등 세계적인 생산기업들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본 Honshu Chemicai로부터 9 6 %의 Crude BHT를 수입해 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양화성이 36%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B H T는 국제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 및 대체품 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급량은 3 5 %를 차지하고 있는 S u m i t o m o가 7 0 0톤, 진양화성 7 2 0톤, 뒤늦게 진출한

B a y e r는 2 0 0톤이며 진양화성은 올 6월경에 1 2 0 0 ~ 1 4 0 0톤으로 증설해 동남아로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BHT가격은 수입품의 경우 현재 2 8 0 0달러에서 조만간 톤당 3 0 0 0달러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

며 진양화성도 톤당 2 4 0 0 ~ 2 5 0 0달러로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HT 수요시장은 신발산업이 퇴조하는 반면, 자동차타이어를 비롯한 합성고무와 플래스틱 분

야에서는 수요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PP·P S·ABS 등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대체품이 개발되는

등 용도에 따른 시장내부의 구조변화는 있으나 국내 수요시장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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